
주경중감독의영화‘동승’이오페라로만들어진다.

세종오페라단(예술감독장선희)은11월5일부터7일까지매일저녁

7시30분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국내초연창작오페라‘동승’을무대에올린다.

오페라‘동승’의큰줄거리는영화‘동승’과거의같다. 어머니를그리워하는

동자승도념의정서를불교적으로해석했다. 하지만이번작품은동양적인

불교소재를서양의음악장르인오페라로각색했다는점에서공연전부터

주목을끌고있다. 이건용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가대본과곡을쓴오페라

‘동승’을미리살짝들여다보고‘100배감상’을위한내용들을문답식으로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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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동승’과오페라‘동승’의차이점은?

줄거리와 등장 인물은 영화와 별 차이점이 없다.

다만30대중반으로설정된상좌스님인정심이자식

과남편을잃고서울에서내려온대갓댁미망인을사

모하는것은영화와다르게각색됐다.

▲오페라동승의전개방식은?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음악과 노래, 춤으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이 부르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독창곡

을‘아리아’라고 하는데 이번 오페라‘동승’은 기본

적으로 아리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모든 출연자들이

아리아를 부르지만‘친정어머니’역만 내용 전개상

아리아가 없다. 여기에 대사와 연기를 통해 줄거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불교 무용

인‘승무’가 5분 정도 간주곡을 연주할 때 들어가는

데 직접 무대에 나와 춤을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하

얀 천막을 마련해 춤사위의 그림자만 관객들에게 보

여준다.        

▲영화화된작품을오페라로각색했는데특징이있

다면?

영화‘동승’은 영상미와 배우들의 내면연기가 호

평을 받았다. 그런데 오페라는 무대위에서 단막극으

로 표현하다보니까 내면 연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하

기가 쉽지 않다. 특히 동양적인 소재를 서양 장르로

각색하다보니 대사와 심리 묘사에 애를 먹었다고 제

작진은귀띔한다.         

▲무대장치와조명은?

공연시간이 약 1시간인 단막극이다 보니 무대장치

의변화가거의없다. 눈내리는겨울암자가주요무대

배경이다. 여기에 요사채로 들어가는 길은 언덕으로

꾸밀 예정이다. 무대가 단조롭다 보니 화려한 조명 장

치로다양한무대를연출할계획이다. 

▲음악은어떻게구성하나?

현악 4중주로 구성된 니르바나실내악단 10여명이

음악을맡는다. 하지만이정도의인원과악기편성으

로는극적인효과를표현하기가쉽지않다. 그래서제

작진은 대안으로 다양한 음색을 나타낼 수 있는 일렉

트릭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념이

어머니를 찾아 암자를 떠나는 장면에서 극적인 효과

를주기위해목탁소리로효과음을낼예정이다.

▲주인공‘도념’역에 영화와 달리 여자를 캐스팅

했는데.

‘도념’역의 연령층에 맞는 남자 연기자들은 대부

분 중학교 2년에서 고등학생 정도다. 오페라는 주인

공이 아리아를 불러야 하는데 대부분 남자 배우들은

변성기여서 배역에 적임자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

서 선화예술고 2년생들인 김지영과 이솔잎을 캐스팅

했다.

▲배역진들이 대부분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 불교

작품을하는데힘든점은.

실제로 주지 스님 역의 박성규씨와 정심 역의 이동

원씨를 제외하고는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하

지만 성악가들이 오페라‘동승’을 단순한 종교 작품

이아니라예술작품으로보기때문에큰어려움은없

었다. 다만 처음에 성악가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개

신교성악가들이많아어려움이많았다.

김주일기자 jikim@buddhapia.com

오페라로

다시 온

아리아와 춤 어우러져 극 전개

단조로운 세트 조명으로 극대화

출연진 종교 제각각…예술로 승화

‘도념’역 여고생 김지영양 눈길

서울에서 내려온 대갓댁 미망인이 동승인‘도념’을 보듬어 주고 있는 장면.                                                                                   사진제공=세종오페라단

‘간암환자돕기한마음선원합창제’

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자비의 음

성공양메시지가전달된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6일(오후 3시), 7일(오후

3∙7시)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간암환자돕기

한마음선원합창제’를봉행한다.

이번음악회에는한마음선원본원어머니, 거사, 청년, 어

린이 합창단과 15개 국내지원 및 해외지원 합창단 등 1천

여명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거사∙어머니 혼성합창단

의‘그 마음 그대로’‘해수관음의 빛’‘한시루의 대중이

여’등선법가로문을연다. 

이어 어린이 합창단은‘임의 소식’‘챔피언’‘댄싱 퀸’

을 부른다. 이번 공연에는‘마음의 불씨’와‘일체 제불의

마음’을 음성 공양 할 스님 합창단도 출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해외 지원 연합 합창단도 가세해‘삼세가 둘

아닌노래’‘누가하는가요’등을음성공양한다.

이번 공연에는 찬불가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본원 혼

성 합창단은‘천안 삼거리’‘농부가’‘경복궁 타령’등 민

요도 들려줄 예정이어서 신명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마음선원은 지난 2001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개최해 모은 1억원의 성금을

한국복지재단에전달한바있다. (031)470-3173

김주일기자

국내외 15개 지원 등 1천여명 한자리

11월 6∙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서

200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마음선원 합창제.    현대불교 자료사진


